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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진사공파(進士公派)
             

득정 得貞, 10세, 진사공파 중시조 성균진사(文宗朝 登文科 成均進士) 
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 11 12 13

玄覃胤
현담윤
大將軍門下侍郞
平章事
문하시랑평장사
延山君연산군
諡 景憲公 경헌공
고려 의종 명종대

德秀
덕수
兵部尙書
병부상서
星山府院君
성산부원군
고려명종대

元烈
원렬
太 僕 尹
태복윤

고려 충
렬왕대

敬輿
경여
典 客 令
전객령

嶔금
左贊成
좌찬성

致龍치룡
都僉議寺事
도첨의사사

1
玉亮옥량
禮曺判書
예조판서

고려공민왕
조선태조대

1
用武용무
司宰監副正
사재감부정

珪규
古阜郡守
고부군수
吏曹參議
이조참의

조선 세종
대

1
得元득원
星州牧使성주목사
조선세종,단종대
1440~1450

星州牧使派
성주목사공파

2
得亨득형
南海縣令남해현령
조선 세종대

南海縣令派
남해현령공파

3
得利득리
全州判官
전주판관
조선 세종대

(全州)判官公
(전주)판관공파

4
得貞득정
進士 
문종

進士公派
진사공파

2
用休용휴
文司評
문사평

司評公派
사평공파

3
用富용부
開國功臣
判尹
조선 태조대

判尹公派
판윤공파

족보에 의하면 1420년경 세종대왕 때 이조참의를 지낸 9世 규(珪)의 4남으로 태어나 문종
왕 때(1451년 추정)에 문과(文科)에 급제하여 성균 진사(進士)를 지냈다. 1455년 단종대왕이 
수양대군(世祖)에게 왕좌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 있다가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
영월로 유배되자 집현전에 서신을 보내어 '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선왕(先王: 문
종)의 고명(顧命)을 잊은 채로 죽어서 선왕에게 갈 수 있겠는가'라며 통곡했다고 한다. 이후 
공(公)은 큰 형인 득원(得元: 성주목사공파 중시조)와 함께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세상에 
나오지 않고 숨어 살았다고 한다. 단종이 승하한 후 다음 해 (1458년)에 돌아가셨고, 부인 
의성김씨와 함께 성주군 벽진면 가암동에 합봉되어 있다.
‘단종선위(端宗禪位) 통곡기서집현전(痛哭寄書集賢殿) 제공왈(諸公曰) 국사지차오배하왕선
왕고명개감망지(國事至此吾輩何徃先王顧命豈敢忘之) 여백형득원기관귀향리(與伯兄得元棄
官歸鄕里) 감구종신(坎拘終身)’ 라 족보에 기록되어있다. 

명근 明根, 25세, 자 명기(明基), 1926년생, 錦山종친회장, 대종회 이사

종산 鍾山, 26세, 1952년생, 錦山종친회장, 대종회 이사

태곤 泰坤, 26세, 1954년생,  대종회 이사


